
 

두산갤러리 서울은 임영주의 개인전 《물렁뼈와 미끈액》을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개최한다. 임영주는 두산아트센터에서 만 40세 이하의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다양한 형

태로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산아트랩'의 2017년 선정작가로, 영상을 중심으로 회화, 텍

스트, 조각 등 다양한 매체를 다루면서 확신할 수 없는 믿음과 그러한 믿음의 구조에 대해 탐구

해왔다. 촛대 바위에 끝에 해가 걸치는 사진을 찍으려는 사람들, 금을 ‘요정’으로 의인화하거나 운

석을 발견하면 복이 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했다. 그러나 그의 작업은 믿음의 

근거나 확실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반대로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게 만드는 효과, 

믿음이 변화된 상징, 어느샌가 모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나가 확고해져 버린 상황을 특유의 

설교 음성과 같은 나레이션과 함께 보여주었다.   

 

임영주의 회화는 영상과 같은 풍경, 모습에서 시작하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된다. 

초단위 혹은 그보다 짧은 프레임 단위로 이뤄지는 영상작업은 집중과 반복, 집약적인 기운이 필

요한 반면, 회화 작업은 긴 호흡과 이완된 기운 속에서 그려진다. 하나의 풍경은 영상 속에서 여

러 가지 이야기들로 변주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만, 영상에서 보여질 수 없는 기운

이 미묘한 방식으로 회화에 담기게 된다.  

 

전시 제목 ‘물렁뼈와 미끈액’은 2017년 촛대 바위를 그린 회화작업의 제목에서부터 출발한다. 임

영주는 과학책에서 “뼈와 뼈가 연결된 곳에는 물렁뼈와 미끈액이 들어있다.”라는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이 촛대 바위의 풍경과 딱 들어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실재하지만 실제로 볼 수는 

없는, 물렁뼈와 미끈액은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신작 <요석공주> 

영상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이야기, 원효대사와 해골물, 홍콩할매귀신, 

천이통과 이명 등 다양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한번쯤 들어보았던 이야기나 역사책에 기록된 이야

기들은 비유와 상징으로 덮여 더욱 멀리퍼지거나 은밀하게 믿음을 전달한다. 과거와 현재의 이야

기, 과학적인 듯한 것과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뒤섞여, 확신할 수 없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는 믿

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임영주(b.1982)는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수료하였다. 산수문화(2017, 서울, 한국), 스페이스 

오뉴월(2016, 서울, 한국), 돌과 요정(2016, 서울, 한국), 더 북 소사이어티(2016, 서울, 한국), 레스

빠스 71(2014, 서울, 한국), 스페이스 선+(2014, 서울, 한국), 갤러리 도스(2013, 서울, 한국)에서 개

인전을 개최하였고, 서울시립 남서울 미술관(2018, 서울, 한국), SFMOMA(2018, 샌프란시스코, 캘

리포니아, 미국), 세실극장(2018, 서울, 한국), 플랫폼 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2018, 서울, 한국), 

인사아트스페이스(2018, 서울, 한국), 더 스크랩(2017, 서울, 한국), 아트 스페이스 풀(2017, 서울, 

한국), 합정지구(2017, 서울, 한국), KF갤러리(2017, 서울, 한국), 두산갤러리 서울(2017, 서울, 한국), 

인디프레스(2016, 서울, 한국), 금호미술관(2016, 서울, 한국), 갤러리 플래닛(2016, 서울, 한국), 오

픈더도어(2016, 서울, 한국), 스페이스 오뉴월(2015, 서울, 한국),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2015, 

서울, 한국), 금호미술관(2015, 서울, 한국), 구 독산파출소(2014, 서울, 한국) 외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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